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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144만t전년비4.9%↓…매출은 1286억원늘어

방어생산량 14배증가…다시마 톳등해조류생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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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상반기어업생산량 <단위:t>

올해 상반기 전남 어업 생산량은 전년보다 5%

가량감소했지만평균단가가오르면서매출은9%

증가했다.

여름제철먹거리로꼽히는민어와병어등생산

량이늘어난반면,전남이주산지인다시마와톳생

산량은크게감소했다.

지난 31일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올해상반기(1~6월)어업생산량은 144만

2725t으로, 전년 같은 기간(151만6857t)보다

4.9%(-7만4132t)감소했다.

상반기기준전남어업생산량은최근 5년동안

139만t(2018년)→153만t(2019년)→135만t

(2020년)→152만t(2021년)→144만t(올해)등으

로들쭉날쭉하다.

전남어업생산금액(매출)은지난해상반기1조

4518억원에서 올해 1조5804억원으로, 8.9%

(1286억원)증가했다.

전남 어업 총생산량이 감소해도 매출이 늘어난

데는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내수면어업생산량

9.8%(5678t→6234t)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이에 따라 내수면 어업 생산금액은 같은 기간

972억원에서 1408억원으로, 44.7%(435억원)증

가했다.

해수면(바다)에서수산물을포획채취하는연근

해 어업 생산량은 10.3%(6만5426t→7만2180t)

증가했다. 반면해면양식업생산량은145만t에서

136만t으로, 5.6%(-8만t)감소했다.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줄어도 생산금액은 9648억원에서 1조

493억원으로, 8.8%(845억원)나뛰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눈에 띄게 많이 잡힌 품종은

젓새우류와갈치,갑오징어류, 새꼬막등이있었다.

올상반기전남에서생산된방어류는 555t으로,

전년같은기간(40t)보다14배가까이늘어났다.

젓새우류생산량은지난해상반기3885t에서올

해1만2533t으로, 222.6%(8648t)이나증가했다.

여름대표보양식으로꼽히는민어생산량은올

해 상반기 기준 2662t으로, 전년(938t)보다

183.8%(1724t)늘었다.또다른여름별미로꼽히

는 병어 생산량은 2195t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98t)보다37.4%(597t)증가했다.

까나리 231.5%(913t→3027t), 가자미류

171.%(97t→263t), 주꾸미 151.3%(152t→382t

)등도 세자릿수 증가율을나타냈다.

전남특산품인홍어류는올상반기 380t잡히면

서 전년보다 89.1%(179t) 증가했고, 참홍어도

29.0%(665t→858t)의증가율을나타냈다.

갑오징어류생산량은전년보다47.0%(602t)증

가한1882t이었으며,새꼬막은34.5%(122t)늘어

난 476t으로집계됐다.

갈치 생산량은 20.8%(2916t→3522t) 증가했

고,넙치류는 12.7%(8701t→9809t)늘었다.

해조류 가운데 매생이 생산량은 2686t에서

3775t으로, 40.5%(1089t)증가했다.김류는지난

해 상반기 32만4156t에서 올해 35만3787t으로,

9.1%(2만9631t)증가했다.

굴류 1.9%(2만7350t→2만7880t)와 참조기

1.2%(1177t→1191t)등도생산량이늘었다.

반면올해상반기전년보다생산량이줄어든품

종을보니해조류에서생산감소가두드러졌다.

올들어전남다시마류생산량은39만834t으로,

전년(49만6169t)보다 21.2%(-10만5335t) 감소

했다.같은기간톳생산량도 24.9%(1만5649t→1

만1759t) 줄었다.

바지락(-40.2%)과 새조개(-80.2%), 꼬막(-

74.5%),오징어(-70.4%),조피볼락(-34.5%)등

도 두자릿수 감소율을나타냈다.

고등어 생산량은 8.5%(1151t→1053t) 줄고, 참

돔 15.0%(1484t→1261t), 삼치류11.8%(3040t→

2681t),아귀류11.6%(2180t→1928t)등도생산량

이감소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전남어업생산량7만4000t감소…고물가에매출은증가

농협전남지역본부와지역농축협상임이사전무150여명이최근열린 자정결의대회에서임직원의윤리의식제고를다짐하고있다. <전남농협제공>

농협전남본부

윤리의식자정결의대회

농협전남지역본부와지역농축협들은최근무

안군삼향읍지역본부대강당에서 임직원윤리의

식자정결의대회를열었다고지난 31일밝혔다.

이번대회에는지역농축협상임이사전무150

여명이참석했다.

참석자들은금융소비자보호의중요성이높아

지면서임직원들이앞장서고객권익보호에힘쓸

것을다짐했다.

자정결의문에는 임직원행동강령준수로윤

리의식 제고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농축협의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지역 고

객으로부터더욱사랑받고함께성장할수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고수온 한파 육상양식장피해지하해수로해결

전남 6개등 15개지구개발

한국농어촌공사가 육상 양식장의 고수온한파

피해를줄이기위해전남 6개지구등전국 15개

지구에서 지하해수로를개발한다.

지난 31일농어촌공사에따르면올해육상양식

어가를지원하기위한지하해수개발적지조사대

상지는전남 6개지구를포함한 15개지구총 46

공(孔)이다.

전남에서는장흥 12공과무안 14공등6개지구

가포함된다.

해당사업은올해충남 3지구, 경기 2지구, 강원

2지구, 경남 1지구등에서추진된다.

농어촌공사는 수온차로 인한 육상양식장과 종

자생산어가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해양수산

부와함께지하해수이용방안을제시해어가경영

안정을돕고있다.

공사는지난 2010년부터어가와지자체의신청

을 받아 지금까지전국 148개지구에서 716공을

시추했다.

양식장이 많은 전남이 전남지역이 344공으로

가장많았다.전남양식장은1202곳으로,전국양

식장(1938곳)의 62%비중을차지한다.

이외시추조사는경남 158공, 충남 60공, 경북

51공,전북 43공등에서이뤄졌다.

이결과전체조사지의절반이훨씬넘은398공

이사용가능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어가가 사용

중인지하해수는 279공에달한다.

염지해수로도 불리는 지하해수는 해저 땅속으

로스며든바닷물과육지에서수맥을따라내려온

물이 섞인 것으로 염도는 다소 낮지만, 미네랄과

영양염류가매우풍부하다.

일정한 수온(14∼18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냉각이나가온(加溫)에필요한비용을절감하고적

조나해양오염으로부터안전하다는장점이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판로개척나선다

농협광주본부전략회의

지역농 특산물답례품상품개발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지역농협들이 내년 시행

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적극적으로활용해농산

물판로를넓힐방법을강구했다.

농협광주본부는지난 28일광산구우산동지역

본부에서 광주 14개 농협과 광주통합RPC(미곡

종합처리장)등이 지역농특산물답례품상품개

발을위한전략회의을열었다고 31일밝혔다.

회의에는고성신광주본부장과광주본부경제지

원단경영기획단,광주 14개지역농협지도경제상

무, 이선학광주통합RPC대표이사등이참석했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

지이외다른지자체(고향)에기부하면기부금액

의30%상당을특산물로돌려받고세제혜택도누

릴수있도록한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자치구와 지역농협별로

농축산물을상품화하는방안을논의했다.

특히온라인판매경험이없는지역농협에 오픈

플랫폼을활용한상품등록, 판매연동, 주문배

송정산관리등유통체계를공유했다.

고본부장은 해당자치구별로지역에서생산되

는 농특산물 판로확보와 지역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해서는지역농협이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제도

취지에맞는매력적인지역농특산물발굴과상품

화를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지난28일광주시광산구우산동농협광주지역본부회의실에서고성신본부장과지역농협관계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상품개발을위한회의를하고있다. <농협광주본부제공>


